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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그들의

식생활적응 실태 및 식행동을 분석하고, 식생활적응과 식행동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훈련된 조사자가 영어, 중국

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화유형군의 식생활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분리유형군

이 가장 낮았다. 또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점수를 분석한 결과,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식행동에서만 동화

유형군에서 가장 높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에 상관성 분석에서 식생활적응은 동화요

인과 식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문화적응유형 중 동화요인

만이 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식생활적응은 식행동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국 문화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화적 문화적응이 식생활적응을 높여 올바른 식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유형, 동화, 식생활적응, 식행동, 식습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of food adaptation and dietary behavior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according to their acculturation type, and find out their relationship.  The survey was conducted by 

well-trained researchers using questionnaires translated into English, Chinese and Vietnamese.   Food adaptional 

score was the highest in the assimilation type, and the separation type was the lowest.  Dietary behavioral score 

in daily intake of milk and dairy foods was the highest in the assimilation typ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occurred between food adaptional score and dietary behavioral score, and also, between food adaptional score and 

assimilation scor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hows that only assimilation affects food adaptational 

score, and food adaptational score affects the improvement of dietary behavior. In conclusion, marriage migrant 

women’s positive attitude of new cultures, assimilation, might help them not only adapt to new cultures, but food 

adaptation and right dietary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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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수가 2011년을 기준으로 141,654명

으로 조사되었으며[1], 국적별 결혼이민자 수는 중국이

47.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베트남이 25.0%, 일

본이 7.4%, 필리핀이 5.3%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23,093명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5

년을 기준으로는 128,336명으로 전체의 82.6%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우리나라 총 인구인

48,580,293명과 2015년 우리나라 총 인구인 51,069,375명

중 각각 약 0.25%와 0.23%에 해당하는 수로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2], 2세 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증가될 전망

이다[3-7].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되게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주국

문화와 접촉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양한 갈등 및 문화적응의 어려움

이 나타나고 있다[8]. J. W. Berry. (2001; 2005)는 모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문화적응유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유형,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

유형, 모국의 문화를 고수하는 분리(Separation)유형, 모

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에서 갈등하고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지도 않는 주변화

(Marginalization)유형으로 분류하였다[9,10]. 이민자의

이러한 문화적응유형과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통합유형일 경우 이주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정

신적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으며 주변화유형일 경우 가

장 심하게 받는다고 한다[10-12]. 이를 보아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건강상태에 깊게 관련하고 있는 것으로 짐

작할 수 있다.

식생활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롭게 접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고 밀접한 생활양식으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기에 식생활적응이라는 단계를반드시 거쳐야한

다[4,13]. 식생활은 출생 후 성장하면서 습득하고 형성되

는 행위로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도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주국 식생활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4]. 이주국에

서의 식생활은 그곳에서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

는데,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 예를 들어 식품군의 불균형한섭취 및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행동 등을 야기하였으

며[15,16], 이주국 문화로의 적응과 개인의 건강 및 식생

활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들의 쌀 섭취량의 변화와 만성질환 유병율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7].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 정도는 결혼이주여성 개인마

다 다를 수 있으며, 그들의 가정,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건강과도 직결된다[18-2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

주국 식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나 제도의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

적응유형 분석을 통한 이들의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동두천시에 거

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활적응과 영양소섭취실태

를 보고한 선행연구에서는 식생활적응과 바람직한 식행

동 및 영양상태 개선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

으나[13], 문화적응유형과의 관련성을 미처 규명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

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실태뿐만 아니라 식행동을 분석하

고 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

지고 연구 수행을 하였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

응과 식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연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을 분석하고, 식생활적응과

식행동과의 상관성을 파악함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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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화적응의 개념과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각각의 독립적인 문화 간

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를 말하며

[21,22], 언어, 식문화, 생활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

서 이주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변화와 재적응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23]. 문화적

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단일차원모델(One-dimentional

model)과 이중차원모델(Two-dimensional model), 다차

원적모델(Multidimentional model)등이 있는데, 단일차

원모델은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 초기에제시된 이론으로

이주국 문화에 대한 적응만을 고려하여모국의 문화에서

이주국 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는동화모델을 말한다

[24]. 이후 모국 문화 유지와 이주국 문화 접촉이라는 독

립된 두 차원으로 설명하는 이중차원모델이 등장하였고,

문화적응에 대한 측정요소로 언어, 음식, 정체성 등과 같

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모델도 제시되었다

[25]. 문화적응이론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J. W.

Berry. (2001)는 이중차원모델을 바탕으로 모국의 문화

를 유지하는 정도와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로

문화적응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는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유형으로 나누어진다[9].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화적응유형을 결혼이주여

성들에 대한 연구에 반영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26], 거주기간, 자녀

수, 교육수준, 한국어 수준 등에 대한[22,27]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유형 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서 이들이 한국 문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게다가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해서도 접근함으로서[28] 문화적응 연구 범위를 개인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까지도 넓혀가고 있

기에,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 및 그들의 사회적 환경

에 대한 문화적응유형 관련 연구가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2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식생활적응

새로운 식생활에 대한 적응은 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

의 식생활 패턴이나 식품 구입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

로서[29], 이주국에서의 거주기간, 교육수준, 경제적 수

입, 이주국 언어의 활용성, 문화적응에 대한 개인의 의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

이 길수록 미국 식습관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0], 한국에서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식생활 적

응을 잘하고 있었다[31].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

국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32],

캐나다에 거주하는 남아시아인의 연구에서는 영어를 더

잘할수록 캐나다의 식문화를 더 잘 이해했다고 하였다

[33].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들이한국 음식을 배우려

는 의지가 강할수록 식생활 적응도가 높았다는 연구도

있었다[19].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식문화로조사되어[34,35],

이들이 우리나라 식습관에 적응을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

활 부적응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가족 전체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36]. 자

녀는 어머니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받으며[37], 특히 영

유아기 자녀에게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 형성되면 이는

개선이 어려울뿐더러 평생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이다[38].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식습

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에도 직

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

국 식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이유를 면담조사 한 결

과 한국음식 섭취경험의부족, 요리법에 대한지식 부족,

가르쳐 주는 이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고 하였다[39]. 하지만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하여 한국 식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나[19,40-42], 실제 개발된 교재들은 한국

식문화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0].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식생활에 대해 원활하게 적응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문화적응유형별

접근이다. 모국과 한국 음식을 모두 지향하는 통합유형

의 특성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식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는 연구에서는[31], 이주민의 문화적응유

형을 파악함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한국 식문화의 인지

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통합유형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선호되어온 문화적응 형

태로 문화적응에 따른 최선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고[43,44], 문화적응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낮

은 유형으로 알려져있다[11,12].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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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 어려

움을 의미한다[45]. 하지만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그들의 문화적응유형과는 상관없이 모국의 문화

는 포기하고 한국 문화만을 강조하는강요된 동화과정을

겪고 있다[46].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문화 수용

및 적응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부재

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식생활적응을 위한 첫 단계로서그들의 문화적응유

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른 접근을 달리해야하는 것

이 필요하다.

2.3 문화적응유형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의 

관계성

새로운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의 식습관 및 식행동

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가 되며, 변화된 식행동은 개인

의 영양상태 유지 및 향후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15].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식행동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 남서부로 이주한 이

민자들의 경우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스트레스로 인해

식습관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열량 섭취

량의 증가, 지나친 음주, 과일과 채소 섭취의 감소, 지방

과 당분의 잦은 섭취및 아침 결식등의 불규칙적식습관

을 보였다[16]. 또 다른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나라로 이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식생활적응을잘 하고

있었고, 건강한 식행동 및 영양소와 식품섭취량이 증가

하는 결과를 보였다[13]. 반면에 우리나라에 이주한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에 대

한 책임감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며, 이로 인해 영양소 섭취상태, 식습관 및 식행동, 건

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상반된연구결과도 있

었다[15]. 우리나라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에서 문화적응

도가 낮은 경우 라면과 국수와 같은 곡류의 섭취빈도가

높고 자국의 식습관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는 반면에, 문

화적응도가 높은 경우 떡, 김, 깻잎, 김치, 삼계탕, 각종찌

개류, 돈가스, 순대, 두부조림, 소주, 막걸리 등한국 식문

화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고 식습관이 변화하였다[47]. 결

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식생활에 적응 후나타나는 식행동

을 살펴보면, 자국음식의 섭취율이 감소하며, 대부분 한

국요리 실력에 자신감이 없어 한식위주의외식생활을 하

였다[41].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문화와 식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장기간 동안 건강에 좋지 못한 식품 및 메

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의 관계와

문화적응유형과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조속히 문화적

응 및 식생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문화적응 정도에 따른 맞춤형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

센터에서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는 결혼이주여성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5

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훈련

된 조사자에 의하여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3.2 설문조사 

설문문항은 연령,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신장, 체중, 월

평균소득, 최종학력, 직업, 흡연 및 음주 여부에 대한 일

반사항 조사와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 식생활적

응, 식행동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적응유형 조사는 D. T. Barry. (2001)가개발한 설

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48]. 문화

적응유형 중 통합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5문항, 동화요

인은 8문항, 분리요인은 7문항, 주변화요인은 9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7점 척도법을 사용

하여 ‘매우 그렇다’는 7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

를 부여하였다. 연구대상자 각각의 문화적응유형은 4개

의 문화적응유형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요인을

대상자의문화적응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2개 이상

의 문화적응유형에서 중복되게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복합적인 문화적응유형을 보이는 4명을 제외하여 최종

63명을 대상으로 4개의 문화적응유형군(통합유형군, 동

화유형군, 분리유형군, 주변화유형군)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문화적응유형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ɑ값을 산출한 결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요인의 ɑ값은 각각 0.74, 0.62, 0.76, 0.83이었는데,



동두천시 일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분석 209

Cronbach's ɑ값이 0.60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식생활 적응도는 E. S. Park.. (1997)의 연구에서 사용

한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이용하였다[49].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정도, 한국 음식에 대한관심, 한국 전통

식품의 이용, 모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정도, 모국 식품을

사기위한 노력, 본인이 생각하는 식습관의 변화에 대한

여섯 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총 30점만점으로 측정하

였다.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

를 부여하여 총 평균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한국 식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식생활 적응 문항의 Cronbach's ɑ값을 산출한 결

과, ɑ값은 0.63이었다.

식행동에 대한 조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

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50]. 문항은 우유 및 유제품, 단

백질 식품, 채소 및 과일류 식품 등 총 10항목으로 구성

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법을 적용하여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식행동

문항의 Cronbach's ɑ값을 산출한 결과, ɑ값은 0.67이었

다.

3.3 통계분석

자료들은 SAS software Ver.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문

화적응유형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일원분산분

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Tukey 사후검정,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으로 비교하였다. 문화적

응유형, 식생활적응, 식행동 조사 결과는 평균과 표준오

차를 제시하였고, 나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최종학력

을 보정하여 문화적응유형별 각 지표들에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general linear model을 적용한

p for trend를 산출하였고,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문화적응유형의 세부요인(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소계,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총점수 간에 상호관

련성은 나이, 거주기간, 최종학력을 보정하여 상관관계

분석(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문화적응, 식생활적응, 식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SAS Calis procedure를 이용하

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적합도 평가는 GFI,

SRMR, RMRSEA 지수를 이용하였다 (x2≥0.1, GFI≥

0.9, AGIF≥0.8, SRMR≤0.05, RMSEA≤0.05). 모든 결과

는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연구결과

4.1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

본 연구대상자를 문화적응유형으로 분류하면, 통합유

형군이 29명, 동화유형군이 12명, 분리유형군이 11명, 주

변화유형군이 11명이었다.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연구대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

의 평균나이, 신장, 체중, 월평균소득, 직업, 흡연 및 음주

여부에 대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 최종학력에는 차이가 있

었는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의 경우 통합유형군이

5.2±3.9년으로 주변화유형군 보다 약 3.5배 긴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최종학력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의 수는 통합유형군에서는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

유형군이 10명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동화유형군과 주변

화유형군은 각각 6명으로 가장 적었다(p<0.05). 본 연구

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수

는 총 43명으로써 전체 연구대상자 수인 64명의 약

67.2%에 해당하는 수로 본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전

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점

수는 Table 2와 같다. 통합요인에서는 ‘나는 농담할 때

한국어와 모국어를 둘 다 사용한다(p<0.01)', ‘나는 한국

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p<0.05)', ‘나

는 한국사람과있을 때나 모국사람과있을 때모두매우

편안하다(p<0.05)'의 3문항에서 통합유형군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이며 유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동화요인에서는 ’나는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글쓰기를 더

잘한다‘(p<0.05)’, 만약 누군가 내게 시를 쓰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어로 쓸 것이다(p<0.01)’,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려 지낸다(p<0.05)'의 3문항에

서 동화유형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유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분리요인에서는 ‘내가 듣는 대

부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p<0.001)',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사람이다(p<0.05)', '나는 모이는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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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사람으로 모인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p<0.001)', '나는 한국 사람보다 모국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p<0.01)', '연애는 같은 모국사람

들끼리 해야 한다(p<0.01)'의 5문항에서 분리유형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문화적응유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주변화요인에서는 ‘나는 때때로 한국 사

람과 모국사람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p<0.01)', '나는 가끔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느

껴질 때가 있다(p<0.05)', '나는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

통 하는것이 어렵다(p<0.01)', '나는때때로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p<0.01)',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

과 모국사람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p<0.05)', '나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p<0.0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않다(p<0.05)'의 7문항

에서 주변화유형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보이며 문화적

응유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2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

활 적응 및 식행동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연령, 거주기간, 최종학력을 보정하여 비

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생활적응의 경우 동화유

형군(22.6±1.0c)의 식생활적응 총점이 가장 높았으며, 통

합유형군(21.5±0.7bc), 주변화유형군(18.9±1.0ab) 순으로

하여분리유형군(17.7±1.1a)이가장낮게나타났다(p<0.01).

식생활적응에 대한 각 세부항목은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에 차이

가 있는지 연령, 거주기간, 최종학력을 보정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 세부 항목 중 ‘매일 우유 및 유제품을 먹는

다’ 에서만 동화유형군(4.7±0.5b)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으며, 다음으로 통합유형군(3.7±0.3ab), 주변화유형군

(3.1±0.5a)과 분리유형군(2.9±0.5a)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0.05).

4.3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의 관계

Table 5는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의 관

계를 분석한 것으로, 상관성분석을 위하여 변인은 문화

적응유형의 4개의 세부요인인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요인의 소계 점수를 사용하였고, 식생활적응, 식행동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행동은 식생활적응과는 약한

양의 상관성(r=0.248, p<0.05)을 보인 반면에, 식행동과

주변화요인과는 약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r=-0.247,

p<0.05). 식생활적응과 동화요인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으며(r=0.375, p<0.01), 분리와 주변화요인은 약

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r=0.267, p<0.05).

4.4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이 

식행동 간의 경로분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경로분석

을 위하여 변인은 문화적응유형의 4개의 세부요인인 통

합, 동화, 분리, 주변화요인의 소계 점수를 사용하였고,

식생활적응, 식행동을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모델적합도는적합하다고판단되었다(x2=4.340, GFI=0.979,

AGFI=0.891, SRMR=0.049, RMSEA=0.036). 동화요인

(p<0.001)은 식생활적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합, 분리, 주변화 요인은 식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적응

(p<0.01)은 식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5. 논의

본 연구는 동두천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식생활적응 실태 및 식행동을 분석하고, 식생

활적응과 식행동간의 상관성 및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우선, 한국에서의 거주기

간의 경우 통합유형군이 주변화유형군보다 약 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5).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고[51,52], 향수병이 줄어들었다

는[53]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거주기간이 긴 통합유형

군은 향수병에서 회복하여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만, 거주기간이짧은 경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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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그리움이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 사이에

서의 혼란스러움으로 나타나 주변화유형으로 표현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합유형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타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

과였다[4,54]. J. W. Berry, U. Kim, T. Minde, D. Mok.

(1987)은 교육을 더 받을수록 지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

를 많이 얻을 수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아닌 기회나 도전으로 받아

들일 수 있기에 문화적응이 용이하다고 하였는데[55], 이

는 본 연구에서 통합유형군에서의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통합유형군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

학력자의 특성과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를 동시에

수용하는 통합유형의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유추

된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주변화

유형에서 점차 통합유형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수도 있

겠지만, 그 동안 겪을 수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고려

하였을 때, 이들 주변화유형을위한 사회적인 관심 및 지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 중 하나로서 교육수준

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모

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를 조화시켜 받아들일 수 있으

므로 저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

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요구된다. 게다가 결

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은 본인 스스로의 문화적응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 신

념, 부모역할 수행 같은 부모역할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56,57].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주변화유형군의 학력이 통합유형군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하락이나 심

리적 불안감 등 부정적인 양육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에,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주

변화유형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

적응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동화유형군의 식생활적응

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합유형군, 주변화유형군

순으로 하여 분리유형군이 가장 낮았다(p<0.01). 이러한

결과는 이주국 문화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주국 문화만 수용하는 동화유형군이 이주

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분리유형군과 주변화유형군보

다 점수가 높아, 결국 본 연구에서는 모국 문화의 유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이주국 문화에 대한 수용과 식생활

적응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

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식행동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는데, 동화유형군에서 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통합유

형군, 주변화유형군과 분리유형군 순 이었다(p<0.05). 문

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 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고

찰은 제한적이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후 식품섭취량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19,58] 한국으로 이주 후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가 증가했다는 결과로 유추하였을 때,

동화유형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영양적으로 우수하

고 쉽게접할 수있는식품으로우유및 유제품을 선택하

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분

리유형과 주변화유형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어려

워 우유 및 유제품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식생활의 변화

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생각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제외한 다른 식행동의 세부항목이나 식행

동 총 점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의문화적응 및식생활적응과식

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상관성 분석에

서 식생활적응은 동화요인과 양의 상관관계(p<0.01) 및

식행동과는 약한 상관성을 보였는데(p<0.05), 이러한 결

과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문화적응유형

중 동화요인만이 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p<0.001),

식생활적응은 식행동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즉, 이주국 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이주국

의 식생활적응을 통해 올바른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계 이민자 대상 한국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46]에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한국 식문화 지향성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미국식 식

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59]는 동화요인이 식생활

적응을 높인다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결혼이주여성

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등 적극적인 수용태도

가 한국 식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한국문화만을 강조하는 동화정책보다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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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한국문화를 모두 지향하는 통합유형의 문화적응을

이상적으로 인식하기는 하나[43,44], 본 연구결과 식생활

적응과 식행동개선 측면에서는 통합적 요인이아닌 동화

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증진 차원

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동

화적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식생활적응

을 위한 교육은매우 부족하다. 현재이루어지고 있는 대

부분의 다문화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한국 식생활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적다[60]. 또한, 최근 식생활적응 경

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식생

활적응 시 주로 모국과는 다른 음식 맛, 요리법, 식재료,

식문화, 식습관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고[60],

결혼후 1년 미만의 결혼이주여성들중 절반이상이 한국

식문화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31], 결

혼이주여성들을 위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초기에한국 식

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

혼이주여성들의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한

국 식생활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에

서의 전반적인 생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문화

적응유형 중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분리유형과

주변화유형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적응 교육 참여 기회를

높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변화요인과 분리요인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는데(r=0.267, p<0.05), 이 두 요

인에서의 공통된 특성은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식행동과 주변화요인 간에 약한 음의 상관성을

(r=-0.247, p<0.05) 보였으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적응에

취약한 유형에서의 식생활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가는 단계에 있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

로 수용한 동화유형으로의 전환이 이들의 식생활적응 및

올바른 식행동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에 직·간접적인 영

General characteristics
Integration
group
(n=29)

Assimilation
group
(n=12)

Separation
group
(n=11)

Marginalization
group
(n=11)

p

Age (years), average 31.3±7.11) 27.4±7.5 30.5±7.6 28.8±10.9 0.5072)

Length of residence (year) 5.2±3.9a 3.2±2.2ab 4.0±4.0ab 1.5±1.3b 0.020

Height (cm) 158.0±4.8 157.9±3.6 159.5±4.9 159.5±3.0 0.608

Body weight (kg) 53.6±8.8 50.3±3.9 53.4±7.0 52.5±5.8 0.611

Monthly incomes (%)

<1,000,000 won 8 (27.6)3) 2 (16.7) 2 (18.2) 1 (9.1) 0.7494)

1,000,000∼2,000,000 won 13 (44.8) 6 (50.00) 6 (54.6) 6 (54.6)

2,000,000∼3,000,000 won 6 (20.7) 4 (33.3) 2 (18.2) 4 (36.4)

≥3,000,000 won 2 (6.9) 0 (0.00) 1 (9.1) 0 (0.0)

Education (%)

Primary school 3 (10.3) 1 (8.3) 0 (0.0) 1 (9.1) 0.022

Middle school 5 (17.2) 5 (41.7) 1 (9.1) 4 (36.4)

High school 11 (37.9) 6 (50.0) 3 (27.3) 5 (45.5)

College or higher 10 (34.5) 0 (0.0) 7 (63.6) 1 (9.1)

Occupation (%)

Housewife 23 (79.3) 11 (91.7) 11 (100.0) 10 (90.9) 0.257

Student 2 (6.9) 0 (0.0) 0 (0.0) 1 (9.1)

Career women 4 (13.8) 1 (8.3) 0 (0.0) 0 (0.0)

Smoking (%)

Yes 1 (3.5) 1 (8.3) 0 (0.0) 0 (0.0) 0.542

No 28 (96.6) 11 (91.7) 11 (100.0) 11 (100.0)

Drinking (%)

Yes 3 (10.3) 1 (8.3) 1 (9.1) 0 (0.0) 0.562

No 26 (89.7) 11 (91.7) 10 (90.9) 11 (100.0)
1) Means±SD
2) The significant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test.
3) n (%)
4) All categorical variables were tested by factor groups using chi-square 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동두천시 일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분석 213

향을 미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결혼이주여성들 개개인의

문화적응유형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적응프로그램

[61,62]과 더불어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관련 교육이 실

시되어야 할 것이다.

Cultural adaptation

Integragtion
group
(n=29)

Assimilation
group
(n=12)

Separation
group
(n=11)

Marginalization
group
(n=11)

p

Integration

I tell jokes both in Korean and in my native language 4.9±0.31)a 2.7±0.5b 3.7±0.5ab 3.8±0.5ab 0.0032)

I think as well in Korean as I do in my native language 5.1±0.4a 4.3±0.6ab 3.2±0.6b 4.1±0.6ab 0.052

I have both Korean and my nation’s friends 5.5±0.4 4.1±0.6 4.6±0.7 3.5±0.6 0.046

I feel that both my nation’s people and Koreans value me 5±0.3 3.7±0.5 4±0.5 3.8±0.5 0.051

I feel very comfortable around both Koreans and my native language 4.8±0.3a 4.7±0.5ab 3.6±0.5ab 3±0.5b 0.013

Mean 5.1±0.2b 3.9±0.3a 3.8±0.3a 3.6±0.3a 0.0001

Sum 25.3±1b 19.5±1.5a 19±1.6a 18.2±1.5a 0.0001

Assimilation

I write better in Korean than in my native language 3.8±0.4ab 4.7±0.6b 2.4±0.6a 2.6±0.6a 0.015

When I am in my house, I typically speak Korean 5.3±0.4 6.3±0.6 4.8±0.7 4.6±0.6 0.169

If I were asked to write poetry. I would prefer to write it in Korean 3.4±0.4ab 5.4±0.6c 2±0.6a 4.3±0.6bc 0.002

I get along better with Koreans than my nation’s people 2.8±0.4a 4.8±0.5b 2.6±0.6a 3.8±0.6ab 0.014

I feel that Koreans understand me better than my nations’s people do 3.2±0.3 3.8±0.5 2.8±0.5 3.6±0.5 0.513

I find it easier to communicate my feeling to Koreans than to my nation’s people 3±0.4a 4.8±0.6b 3.1±0.6ab 3.7±0.6ab 0.058

I feel more comfortable socializing with Koreans than I do with my nation’s people 3.7±0.3 4.8±0.5 3.2±0.6 3.2±0.5 0.104

Most of my friends at work/school are Koreans 3.3±0.4 3.9±0.6 4±0.6 3.8±0.6 0.716

Mean 3.6±0.2a 4.8±0.2b 3.1±0.3a 3.7±0.2a 0.0001

Sum 28.5±1.3a 38.6±1.9b 24.9±2.1a 29.6±2a 0.0001

Separation

Most of the music I listen to is from my home country 2.8±0.3a 3.4±0.5ab 5.7±0.5c 3.7±0.5ab 0.0001

My closest friends are my nation’s people 4.3±0.4a 4.9±0.6ab 6.6±0.7b 3.9±0.6a 0.012

I prefer going to social gatherings where most of the people are my nation’s people 3.5±0.4a 4.3±0.5ab 6.3±0.6b 3.2±0.6a 0.0004

I feel that my nation’s people treat me as an equal more so than Koreans do 3.9±0.4 4.1±0.6 4.7±0.6 4.2±0.6 0.730

I would prefer to go out on a date with an my nation’s people than with a Korean 2.9±0.3a 2.5±0.5a 4.9±0.5b 2.7±0.5a 0.006

I feel more relaxed when I am with a my nation’s people than with a Korean 3.5±0.3 3.9±0.5 4.5±0.6 4.6±0.5 0.281

My nation’s people should not date non-nations 3.2±0.3a 2.6±0.5ab 3.4±0.6b 4.4±0.5b 0.005

Mean 3.3±0.1a 3.7±0.2a 5.2±0.2b 3.7±0.2a 0.0001

Sum 22.8±1a 25.6±1.5a 36.2±1.7b 25.9±1.6a 0.0001

Marginalization

Generally I find it difficult to socialize with anybody. my nation's people or Korean 2.7±0.3a 3.5±0.5ab 3±0.5ab 4.4±0.5b 0.054

I sometimes feel that neither Koreans nor my nation's people like me 2±0.3a 3.2±0.5ab 2.9±0.5ab 4.2±0.5b 0.006

There are times when I think no one understands me 3.6±0.4a 4.3±0.6ab 3±0.7a 5.7±0.6b 0.023

I sometimes find it hard to communicate with people 3.5±0.3a 3.7±0.5a 3.7±0.6ab 5.7±0.5b 0.009

I sometimes find it hard to make friends 2.9±0.4a 3.3±0.5a 3.5±0.6ab 5.4±0.6b 0.004

Sometimes I feel that my nation's people and Koreans do not accept me 2.4±0.3a 2.8±0.5ab 2.6±0.6ab 4.3±0.5b 0.034

Sometimes I find it hard to trust both Koreans and my nation's people 3.2±0.3 2.6±0.5 3.4±0.6 4.4±0.5 0.087

I find that both my nation's people and Koreans often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me 3±0.3ab 2.9±0.5a 3.4±0.5ab 4.9±0.5c 0.012

I find that I do not feel comfortable when I am with other people 2.4±0.3a 3±0.5ab 2.7±0.6ab 4.4±0.5b 0.027

Mean 2.9±0.2a 3.3±0.3a 3.1±0.3a 4.8±0.3b 0.0001

Sum 25.8±1.7a 29.3±2.5a 28.3±2.7a 43.5±2.6b 0.0001

1) Means±SE
2) p for trend from general linear model adjusted for age, residence length and education.

Table 2. Cultural adaptation scores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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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ary behavior
Integragtion

group
(n=29)

Assimilation
group
(n=12)

Separation
group
(n=11)

Marginalization
group
(n=11)

p

I drink more than one bottle of milk or diary products every day (e.g. yogurt,
yoplait)

3.7±0.31)ab 4.7±0.5b 2.9±0.5a 3.1±0.5a 0.0242)

I eat meat, fish, egg, bean, and bean curd (tofu) at every meal 3.9±0.3 3.9±0.4 4.6±0.5 3.6±0.4 0.468

I eat vegetables other than kimchi at every meal 4.3±0.2 4.5±0.4 4.5±0.4 4.2±0.4 0.847

I eat any kind of fruit (1EA) or fruit juice (1Cup) every day 4.1±0.2 4.4±0.4 4.5±0.4 4.1±0.4 0.693

I eat fatty meats [pork belly (Sam-Kyop-sal), rib (Galbi), broiled eels] more than
twice a week†3) 3.2±0.3 2.9±0.5 2.3±0.6 3.4±0.5 0.413

I eat fried food or stir-fried dishes more than twice a week† 3.0±0.3 3.0±0.5 2.6±0.5 3.7±0.5 0.570

I trend to eat salty food† 3.1±0.3 2.9±0.5 2.9±0.5 3.3±0.5 0.892

I eat ice cream, cake, cookies, and carbonated drink between meals more than twice a
week†

3.3±0.3 2.8±0.5 2.4±0.6 3.5±0.5 0.317

I am not a picky eater, so I tend to ingest a broad variety of foods 3.6±0.3 3.6±0.5 3.4±0.5 2.9±0.5 0.743

I eat three meals on a regular basis 3.7±0.3 3.7±0.5 3.4±0.6 3.3±0.5 0.927

Total scores (50) 35.8±1.0 36.3±1.5 33.6±1.6 35.1±1.6 0.589
1) Means±SE
2) p for trend from general linear model adjusted for age, residence length and education.
3) †Reverse coding

Table 4. Dietary behavioral scores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type 

Food adaptation
Integragtion

group
(n=29)

Assimilation
group
(n=12)

Separation
group
(n=11)

Marginalization
group
(n=11)

p

I like Korean food 4.0±0.2 4.1±0.3 3.4±0.3 3.6±0.3 0.125

I am interested in Korean food 3.8±0.2 4.1±0.3 3.1±0.4 3.8±0.4 0.238

I use some Korean condiment such as Doenjang (soybean paste),
Gochujang (red pepper paste) and Kimchi for cooking

3.9±0.2 4.0±0.3 3.2±0.4 3.5±0.4 0.259

I miss comfort food mother made in my country†3) 2.7±0.2 2.6±0.4 2.2±0.4 1.9±0.4 0.340

I try to buy local food from my motherland† 3.1±0.2 3.2±0.4 2.7±0.4 3.0±0.4 0.695

My eating habits have changed since I got here in Korea 3.9±0.2 3.9±0.3 2.9±0.4 3.7±0.3 0.090

Total scores (30) 21.5±0.7bc 22.6±1c 17.7±1.1a 18.9±1.0ab 0.002
1) Means±SE
2) p for trend from general linear model adjusted for age, residence length and education.
3) †Reverse coding

Table 3. Food adaptational scores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type 

　
Dietary

behavioral total
scores

Food adaptation
total scores

Integration total
scores

Assimilation total
scores

Separation total
scores

Marginalization
total scores

Dietary behavior
total scores

1.0001)
0.248*

(0.048)2)
-0.037
(0.770)

0.056
(0.662)

-0.157
(0.216)

-0.247*

(0.049)

Food adaptation
total scores

- 1.000
0.199
(0.115)

0.375**

(0.002)
-0.220
(0.081)

-0.095
(0.457)

Integration total
scores

- - 1.000
0.234
(0.063)

-0.091
(0.476)

-0.191
(0.130)

Assimilation total
scores

- - - 1.000
-0.060
(0.639)

0.115
(0.365)

Separation total
scores

- - - - 1.000
0.267*

(0.033)

Marginalization
total scores

- - - - - 1.000

1)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adjusted for age, residence length and education.
2)**p<0.01, ***p<0.001. ( ) p value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ietary behavioral scores and adaptational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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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때 유형 별 연구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 본 연

구결과를 결혼이주여성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하지만 본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응유형 분포에서 통합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600명

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J. Y. Lee, G. H.

Chung, J. P. Yoo. (2014)의 연구에서도 통합유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 순

으로[22]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과 유사한 분포

를 보였기에, 본 연구대상자의수는 결과 도출을 위한 가

능한 범위라고 볼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 식생활적

응 및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서 문화적응유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응유형 별 차별화된

교육실시는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 별

올바른 식생활적응및 식생활, 식습관 형성 등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식생활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

63명의 문화적응유형에따른 식생활적응 실태 및 식행동

을 분석하고, 식생활적응과 식행동간의 상관성을 파악하

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결혼이주여성들을 문화적응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통합유형군이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 동화유형군이 12명, 분리유형군과 주변화

유형군이 각각 11명으로 조사되었다.

2)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한국에서

의 거주기간의 경우 통합유형군이 주변화유형군보

다 약 3.5배 길었다.

3)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

응을 비교한 결과, 동화유형군의 식생활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합유형군, 주변화유형군

순으로 하여 분리유형군이 가장 낮았다.

4)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을

비교하였을 때,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식행동이 동화유형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통합유형군, 주변화유형군과 분리유형군 순 이

었다.

5)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

동간의 상관성 분석결과,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

식생활적응과 동화요인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6)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 값에 의하면문

화적응유형 중 특히 동화요인이 식생활적응에영향

을 미치며, 식생활적응의 증가가 식행동 향상에 영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

응해 가는 단계에 있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동화유형으로의 전환이 이들의 식생활적응 및 올바른 식

행동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개개인의 문화적응유형

특성에 맞는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관련 교육도 더불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The standard error t p

Integration total scores 0.089 0.116 0.770 0.441

Food adaptation total scores Assimilation total scores 0.395 0.106 3.712***1) 0.0002

Seperation total scores -0.073 0.110 -0.669 0.504

Marginalization total scores -0.195 0.113 -1.736 0.083

Dietary behavioral total scores Food adaptation total scores 0.298 0.112 2.660** 0.008

Model fit x2=4.340, GFI=0.979, AGFI=0.891, SRMR=0.049, RMSEA=0,036

1)**p<0.01, ***p<0.001.

Table 6. Path coefficients by the CALIS procedure analysis of dietary behavioral scores and adaptational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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